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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집중 단속

<보도 주요 내용>

  국제신문 1월 16일(화) ｢“여전히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외면｣ 기사에서 “올해부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5일에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도 확대 적용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수의사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을 대상

으로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적용 대상 확대 내용을 안내해 왔으며, 1월 

22일 주간부터는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게시 현황을 확인·계도

하고, 3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운영되어 반려인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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